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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소식

차기 OC한인회장, 경선 통해 선출한다

오렌지카운티(OC)한인회(회장 김종

대)의 차기 회장 선거에 두 명의 여성 후

보가 등록했다. 이로써 차기 OC한인회

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18일 OC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김태수)는 제27대 OC한인회장 후보

로 김경자(현 한인회 이사장) 씨와 박미

애(한마음봉사회장) 씨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당초 김 후보 단독 출마

가 유력했지만 등록 마감 직전에 박 후보

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 

마감 실시된 기호를 추첨한 결과 박 후

보가 1번, 김 후보가 2번으로 확정됐다. 

한편 OC한인회장 선거 유권자(만 18

세 이상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으

로서 OC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등

록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1일

까지이며 등록 장소는 OC한인회관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일은 다음 달 18일이며 가든그로

브, 부에나파크, 어바인 지역에 투표소

가 설치된다. 가든그로브 지역 투표소

는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으로 

확정됐으며 그 외 지역은 추후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 문의: (714) 530-4810

“매실은 초여름의 선물입니다”
<빛고을 매실 농원>… 6월 한 달 동안 황매실 판매

난초·국화·대나무와 함께 사군자(四君子)로 칭송을 

받고 소나무·대나무와 함께 세한삼우(歲寒三友)로 일

컬어지는 식물이 있다. 바로 매실나무이다. 매실나무는 

한겨울, 세찬 눈과 바람 속에서도 꽃을 피우기도 한다. 

바로 설중매이다. 차고 맑은 이 세 글자는 그래서 처연하

면서도 고고한 선비들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지독한 겨울을 이겨낸 매실나무는 가장 먼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을 피우며 5월 무렵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우리 조상들은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양력 

6월 6일 무렵)이 되면 씨를 뿌리기 좋은 시기라 하여 모

내기를 시작했는데, 또 망종의 일주일을 전후해서 매실

을 수확하는 것이 맛과 영양을 최고로 즐길 수 있어서 

이 무렵이면 매실 수확에 나섰다.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

는 6월이면 집집마다 매실주와 매실청을 담그느라 손이 

바빠졌다. 매실이 잘 익으면 거짓말같이 잔털이 없어지

고 모양도 둥글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망종 무렵이다. 

그래서 매실을‘초여름의 선물’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항간에서 청매실을 장아찌로 담고, 황매실을 매실청    

(매실효소)으로 담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매실은 품종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익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매실은 익어감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청색 등 고유한 색깔을 띤다. 햇빛을 받은 부분

이 붉은색으로 변해 홍매실이 되면 향기가 뛰어나며 과

육이 부드럽고 과즙의 양이 많아 매실청을 담으면 양도 

많이 나오고 절임을 하여도 쪼그라들지 않는 특성이 있

으며 과피가 부드러우면서 찢겨지지 않는다. 또 설탕 없

이도 매실 식초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효능은 매실의 색깔이 아닌 익은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잘 익은 매실은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나며, 풋매실

에 비해 구연산 함유량이 14배 더 많다. 구연산은 야채

나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산소 이용률을 높이고 혈액 속의 산성 노폐물을 몸 밖

으로 배출하여 피를 깨끗하게 해 성인병을 예방한다. 소

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황매실청은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리고 용기

에 설탕과 층층이 담아 90~100일 후 과육과 분리하면 

얻을 수 있다. 

남가주에서 한인들이 매실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은 

필랜이다. 해발 4,000피트 이상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필

랜 지역 매실 농장들은 거의 풋매실인 청매실을 판매한

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망종이 지난 후의 황매실 수확을 

고집하는 농장이 있다. 바로 <빛고을 매실 농원>이다. 

■ 다양한 유기농 건강 식품

<빛고을 매실 농원>의 황매실은 고랭지 눈 속에서 

유기농으로 키워 과육이 단단해 빨리 무르지 않는다.        

<빛고을 매실 농원>은 10 에이커와 2.5에이커 두 필지

의 농장에 1,100그루의 매실나무를 비롯해 체리, 대추

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다. 여기서 얻은 매실로 만든 매

실 장아찌, 매실청, 매실 식초를 비롯해 체리, 석류, 모과, 

자두 효소나 청국장 등 다양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

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몸이 허약하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고려해 매실청은 설탕을 적게 넣고 5-6년 이상 숙성된 

상품을, 식초는 매실을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당

뇨, 혈압 등 증상별 맞춤형 식초로 조제해 판매한다. 청

국장도 한국에서 직접 볏짚을 들여와 발효시킬 정도이

다. 이런 정성과 판매하는 제품들의 뛰어난 효능이 소문

이 나서 타주는 물론 한국, 중국, 홍콩 등지에서도 주문

이 몰리고 있다. 

6월 한 달 동안은 황매실을 판매하니 구입해 직접 매

실청이나 매실 식초, 매실 절임 등을 담가도 좋을 것

이다.

▶ 문의: (213) 284-4858

▶ 주소: 8671 Deer Haven Dr., Pinon Hills, CA 92372

 

본사 이전

1994년 창간해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타운뉴스’가 오는 27

일 새 보금자리로 이전합니다.

새 주소는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이며 대표 전화는 종전과 같

은 (714) 530-1367입니다.

‘타운뉴스’는 앞으로도 한인사

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을 다짐합니다.


